
■민주통합당대선공약 ‘일몰 후 사교육금지’ 공약 철회 관련보도자료(2012. 12. 10)

박지원원내대표의‘일몰후사교육금지’ 공약번복

발언은문재인후보의입장이아니며, 관련공약이

여전히민주통합당대선후보공약임을확인함에

따라, 내일예정된규탄기자회견을취소합니다.

지난 12월 4일 잠실 학생 체조 경기장 내 학원 연합회 집회에서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몰 후 사교육 금지 공약을 민주통합당 100대 공약에서

완전히 제외했다”고 밝혀서 문재인 후보의 대선 사교육 관련 공약을 번복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12월 7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를 문제 삼고 민주통합당 측에 발언 진의

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납득할만한 입장이 없을

경우, 즉각 12월 11일 민주통합당 당사 앞에서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측(담당 : 조신 공감본부 지원팀장)이, “문재인 후보가

애초에 제시했던 ‘일몰 후 사교육 금지 공약’에 대한 박지원 원내 대표의 발언은 문재인 후보

의 입장이 아니다”고 밝히며, “해당 공약은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의 공약으로 여전히 유효하

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사실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보도 자료를 통

해 공식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도 무방하다고 전해왔습니다.

이렇게 일몰 후 사교육 금지 공약은 민주통합당 대선 공약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며 대선 공

약으로 유효함을 확인함에 따라, 일몰 후 사교육 금지 공약 번복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진행

하려 했던 내일의 규탄 기자회견은 취소합니다. 우리는 대선이 끝난 후에도 민주통합당이

해당 공약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대선 이후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의 눈치를 살피며 이행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국민들과 함께 이

를 비판하며 공약 이행을 관철시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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